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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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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관계,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개 시의 보건소에 재직중인 148명의 공무원이며, 자료수집
은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은 인사관리, 인간관계, 업무만족, 보수후생으
로 하였고, 조직몰입의 하위변인은 정의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고,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구대상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인사관리, 인간관계, 업무만족, 보수후생 모두가 정의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는 상관이 있으나, 모든 하위변인이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각 하위요인별로 보면, 인간관계, 업무만족은 정
의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사제도와 보수후생은 정의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직무만족
의 모든 하위변인이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officials in the public health center. The research subjects were 148 officials who worked in a city health
center in Gyunggi-do,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5 to November 8, 2020. The 
sub-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consisted of personnel manag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task 
satisfaction, remuneration and welfare. The sub-variabl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composed
of affective commitment, continuous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We utilized correlation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o prove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ll sub-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were correlated with affective and 
normative commitment. However, all sub-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were not correlated with 
continuous commit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ask satisfaction influenced affective 
commitment, but personnel management, remuneration and welfare didn't influence affective 
commitment. Also, all 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didn't affect continuous and normative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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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든 조직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대해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충성
을 토대로 하여 공공서비스를 원만하게 전달할 수 있다.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갖는 태도, 
목표, 신념, 가치 등의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조직구
성원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
도를 의미한다[1].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이라는 긍정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 
즉,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3], 조직구성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조직
몰입의 수준도 높아지며[4], 조직몰입이 일종의 심리적 
자본으로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동일시, 몰입, 일체
감,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몰입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신념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커져 수용도가 높아지고, 조직을 위
해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의지가 커진다는 
것이다[5].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직무만
족은 조직몰입의 선행적 결정요인이고[6],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갖는 성향을 의미하며 조
직의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서 조직몰입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7]. 다른 한편
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인과적 관계에서 선행요
인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유사한 
개념으로 상호 통제요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은 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
족은 개인-직무적합성, 개인-상사적합성과 경력몰입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며[8], 직무만족은 직무
성과,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이직의도, 태업 등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일반회사나 기관에서는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측면
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연구해 왔고, 공공기
관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

성 여부의 검증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에 유의미
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고[10], 지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몰입을 설명하고 있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11,12]. 또 다른 공무
원 대상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조직의 관심이 영향을 주고, 서비스 성과에 이
르게 하는 인과경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13].  조직몰입은 업무성과 향상과 보건소조직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 간의 지속적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4].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보건소공무원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직무만족과 함께 조직몰입이 심리적 자본으
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동일시, 
몰입, 일체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15]. 

본 연구에서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
고 있는 보건소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련성,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
하여 보건소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를 각각의 하위
변인별로 분석한다.

둘째,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하위변인별로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개 시의 보건소에 근

무하는 공무원을 표본의 모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비확
률 표본추출방법 중의 하나인 판단표본추출법을 통해 총 
148명의 표본을 획득하였다. COVID-19 환경이라는 특
수한 상황이지만, 연구자가 보건소의 내부구성원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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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표본의 수집이 가능하였으며, 보건소의 승인 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연
구취지와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폐쇄형 설문지에 직접 작
성토록 하는 자기기입식(self-report) 방식을 이용하였
다. 연구대상자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 수집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분석방법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각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직무만족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AMOS 26.0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의 통
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대한 측정은 윤한홍[16]이 개발한 도구를 사

용하였는데, 본 도구는 4개의 하부영역으로로 구분되어 있
으며, 총 22개 문항으로 인사관리 6개, 인간관계 6개, 업무
만족 5개 , 보수후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
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인사관리 0.928, 인간
관계 0.862, 업무만족 0.882, 보수후생 0.879로 나왔다. 
각 문항의 점수는 Likert 유형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만족 정도와 각 하위변인에 대
한 만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3.2 조직몰입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Meyer & Allen[16]이 

개발했던 것을 윤한홍[17]이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
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정의적 몰
입 7개, 지속적 몰입은 4개, 규범적 몰입은 3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정의적 몰입 0.872, 지속적 몰입 0.858, 규범적 몰
입 0.843 으로 나왔다. 

각 문항의 점수는 Likert 유형의 5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
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몰입 정도와 각 하
위변인에 대한 몰입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 개시 보건소

공무원 148명이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25 16.9

Female 122 82.4

No response 1 0.7

Age

20-29 23 15.5

30-39 41 27.7
40-49 45 30.4

Above 50 35 23.6
No response 4 2.7

Marriage
Unmarried 50 33.8

Married 95 64.2

No response 3 2.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9 6.1

Aassociate degree 42 28.4
Bacheolar’s degree 83 56.1

Master’s degree or 
above 11 7.4

No response 3 2.0

Work type

Regular worker 88 59.5
‘Indefinite term 
contract’worker 17 11.5

Non-regular worker 28 18.9
No response 15 10.1

Employ-
ment period

 Under 5 years 69 46.6
5 years and above ~ 

under 10 years 16 10.8

10 years and above 46 31.1
No response 17 11.5

Total 148 100.0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48)

3.2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
    관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51, 
p<.001). 이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더 많이 조직몰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무만족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의적 몰입및 규범적 몰입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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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irst step

(Control → Dependent)
Second step

(Independent → Dependent)

B SE β(p) B SE β(p)
Constant 3.61 .16 2.18 .23

Gender -.25 .12 -.20* -.09 .10 -.07
Age .40 .13 .41** .33 .10 .34

Marriage -.20 .13 -.20 -.19 .10 -.18
Education .09 .10 .08 -.01 .08 -.01

Work type -.09 .11 -.09 -.16 .09 -.15
Employ-

ment period -.12 .11 -.12 -.03 .09 -.03

Task satisfaction .42 .06 .57***

F 2.50* 10.07***

R2 .14 .44
Adj - R2 .09 .39

*p<.05, **p<.01, ***p<.001

Table 3.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trol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jJb satisfac
-tion

Personnel 
manageme
nt system

Interpersoal 
relation-shi

p

Task 
satisfaction

Remunerati
on & 

welfare

Organiza
-tional 
commit
-ment

Affective 
commit
-ment

Continuous 
commit
-meent

Normative 
commit
-ment

Job satisfaction 1

Personnel 
management 

.85
***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82
***

.60
*** 1

Task satisfaction .86
***

.57
***

.70
*** 1

Remuneration & 
welfare

.81
***

.59
***

.50
***

.57
*** 1

Organizational 
commitment

.51
***

.40
***

.43
***

.48
***

.38
*** 1

Affective 
commitment

.69
***

.49
***

.62
***

.71
***

.47
***

.75
*** 1

Continuous 
commitment -.03 .02 -.11 -.06 .06 .49

*** -.02 1

Normative 
commitment

.37
***

.28
**

.37
***

.32
***

.22
**

.64
***

.51
***

-.23
** 1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계를 보였다. 반면에 직무만족의 모든 하위변인이 지속적 
몰입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3.3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과적
으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왔다(t=6.93, p<.001).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

제한 후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근무 형태, 근무 기간을 더
미 처리한 이후 하위변인으로 투입을 하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직무만족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
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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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Constant 3.80 .44 8.62

Personnel management .06 .12 .06 .52 .51 1.95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 .16 -.17 -1.38 .46 2.19

Task satisfaction -.06 .15 -.05 -.41 .42 2.39
Remuneration & welfare .15 .13 .13 1.16 .56 1.77

R2= .03, F= 1.02
Durbin-Watson=1.95

Table 5. Effect of ssub-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on continuous commitm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constant .74 .24 3.06

Personnel management .02 .07 .02 .23 .51 1.95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 .09 .22 2.59* .46 2.19

Task satisfaction .48 .08 .52 5.83*** .42 2.39
Remuneration & welfare .04 .07 .05 .62 .56 1.77

R2= .54, F= 40.58***

Durbin-Watson=1.88
*p<.05, ***p<.001 

Table 4. Effect of sub-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on affective commitment

3.4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이 조직몰입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

3.4.1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이 정의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이 정의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분석의 하위변인인 인간관계(t=2.59, p<.05)
와 업무만족(t=5.83, p<.001)은 정의적 몰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사제도(t=.23, 
p>.05)와 보수후생(t=.62,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상의 수치를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3.4.2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이 정의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
귀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R2=.03, F=1.02, 

p>.05). 

3.4.3 영향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인사제도(t=1.09, p>.05), 인

간관계(t=2.63, p>.05), 업무만족(t=1.47, p>.05)과 보수
후생(t=-.55, p>.05) 중인간관계만이 유일하게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그결
과는 Table 6과 같다.  

3.5 경로분석(Path analysis) 결과
3.5.1 모형적합도 
모형적합도는 Table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χ2/df

는 .162로 기준인 3보다 적고, p값은 0.05보다 컸고, 
CFI, TLI, GFI 모두 기준값인 0.9보다 컸다. 또한 RMR
은 0.5이하, RMSEA은 0.08이하로 모두 기준치를 통과
하여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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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Constant 1.95 .34 5.65

Personnel management .11 .10 .12 1.09 .51 1.95
Interpersonal relationship .25 .13 .20 2.63 .46 2.19

Task satisfaction .17 .12 .18 1.47 .42 2.39
Remuneration & welfare -.06 .10 -.06 -.55 .56 1.77

R2= .16, F= 6.49***

Durbin-Watson=2.02
***p<.001 

Table 6. Effect of sub-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on normative commitment.

goodness of fit χ2/df p CFI GFI TLI RMR RMSEA

.162 .687 1.000 1.000 1.000 .003 .000

criteria < 3 > .05 > 0.9 > 0.9 > 0.9 <0.05 <0.08

Table 7. Model’s gooof fit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

-ed 
coefficient

SMC
Estimate SE C.R. p

personnel management  → affective commitment .043 .063 .674 .501 .052

.535interpersonal relationship→ affective commitment .194 .082 2.370 .018 .188
task satisfaction        → affective commitment .491 .076 6.421 <.000 .531
remuneration & welfare → affective commitment .039 .068 .571 .568 .042
personnel management  →continuous commitment .083 .115 .719 .472 .080

.030interpersonal relationship→continuous commitment -.215 .148 -1.446 .148 -.166
task satisfaction        →continuous commitment -.077 .139 -.557 .578 -.067
remuneration & welfare →continuous commitment .152 .123 1.232 .218 .132
personal management   → normative commitment .072 .092 .785 .432 .082

.1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rmative commitment .283 .118 2.384 .017 .256
task satisfaction        → normative commitment .117 .111 1.052 .293 .118
remuneration & welfare → normative commitment -.028 .098 -.285 .776 -.029

Table 8. Path estimate

3.5.2 분석결과
인사제도, 인간관계, 업무만족, 보수후생 등 직무만족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 정의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
적 몰입 등 직무몰입 하위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보면, 인간관계 β=.188(p<.05), 업무만족 β
=.531(p<.001)이 정의적 몰입에 대해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간관계가 규범
적 몰입에 대해 β=.256(p<.05)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의적 몰
입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와 업무만족이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포함하여 이들 독립변인들은 정의
적 몰입에 대해 5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 
몰입에 대해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하위요
인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범적 몰입에 대
해서는 인간관계만이 유일하게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
게 영향을 미쳐 규범적 몰입에 대해 1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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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path analysis (standardized coefficient)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은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직
무만족도가 조직몰입도의 선행적 결정요인임을 확인한 
연구[18]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는 서로 깊은 상관성이 있으며, 실
제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이들 변수간에
는 유의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간에 높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19]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20], 조직구성
원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수준도 높아진다
는 결과[21]와도 일치하고 있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
의 상관성 여부의 검증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에 
유의미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고[22], 지방공무원
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는
[23]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을 더 많이 한다고 
나온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하위변인 중 인간관계
와 업무만족이 정의적 몰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인사제도와 보수후생은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것은 직무만족 요인 중에서 업무중요성, 인간관계, 보수, 
승진, 후생복지 등의 변인이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
고 조직내 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며[24],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
자의 인사, 보상 등에 대한 인식을 조직공정성으로 규정

하여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공정성에 관한 인식 정도가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고, 근로자의 조직공정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조직몰입이 높게 나
타났다[25].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의 연구에
서 정의적 몰입이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16], 경찰공무원들의 인사․ 성과, 근무환경, 후생복리, 
의사소통 요인들이 모두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26],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외재적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27]는 연구결과들
이 있다,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인사관리, 인간관계, 업무만족, 보수후생과 
같은 직무만족의 외재적 변인 모두가 정의적 몰입, 규범
적 몰입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절차공정성
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더 
강한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조직공
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나, 혁신행동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직몰입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요
인이나, 직무만족은 그렇지 않아 양자 간의 차별적 영향
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29]. 이는 본 연구에서 인간관계
와 업무만족이 조직몰입을 향상시킨다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결과는 직무만족을 구
성하는 변인들이 서로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하겠
다. 

보건소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요인은 감정노동
과 직무스트레스이므로 보건소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30]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와 마
찬가지로 보건소공무원의 직무만족에도 직무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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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요인 중에서 상사와의 관계
요인과 개인 및 조직관계 요인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31], 이는 본 연구의 직무만족 
하위변인 중 인간관계, 업무만족이 정의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
소장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수행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직
무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32]. 또한 조직
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았음을 볼 때,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예측요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조직몰입 중 정
의적 몰입이 이직에 대한 의지에 가장 높은 영향을 검증
하였다[33]. 한편으로는 조직몰입 중 정의적 몰입과 지속
적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7]도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정의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소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상
관관계,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구대상자들
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인
사관리, 인간관계, 업무만족, 보수후생 모두가 정의적 몰
입, 규범적 몰입과는 상관이 있었으나, 지속적 몰입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각 하위요인별로 보면, 인간관계, 업무만족은 정의
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사관리와 보수후생은 정의
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직무만족 
하위요인들 중 지속적 몰입에 대해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고, 직무만족 하위
변인 중 인간관계만이 유일하게 정(+)의 방향으로 유의
하게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상
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보건소공무원의 
직무만족 중 인간관계와 업무에 대한 만족이 정의적 몰
입을 높여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고 헌신하게 되므로, 업
무환경 및 복리후생의 향상, 직원들 간의 팀워크 향상방
안,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 시스템 도입과 같은 현실적

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건소공무원의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게 되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
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밀착적인 업무
를 수행하는 보건소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지
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발휘를 
위해서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일개 보건소공무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대표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지역의 보건
소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국민의 공공보
건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공무원들의 보건
소공무원들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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